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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칩없이 달려가는 ‘그 길’ 
2004년 단기선교 진행상황 

> 팀 구성 진행 중 -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팀 구성이 지역에서 1447H 팀 대학부에서 167H 팀으로 확정되 
었다. 각 팀은 이미 선교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지난 수요일@일)에는 구체적인 선교 지역까지 선정하였다. 그러나 

팀 구성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팀원들까지 완벽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팀마다 형편이 달라서 이미 팀원까지 다 

확정된 팀이 있는가 하면， 팀원을 보충해야 하는 팀도 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각 팀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팀원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또한 이미 확정된 팀 외에도 각 지회에서 자체적인 팀 구성을 원하 

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팀이 순조롭게 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P 교재 발간 완료 - 단기선교에 필요한 출판물이 발행되었다. 이번에 발행된 출판물은 단기선교 핸드북， 
CMTC 교재， 선교만나， 각언어별 전도지 등이다. 단기선교핸드북에는팀장과총무의 업무내용과펼요한양식 

이 수록되어 있으며 팀장훈련에사용되는교안도수록되어 있다.CMTC 교재는각강의의 내용이 성실하게 수록 

되어 있을뿐만아니라선교에 필요한자료들이 풍성하게수록되어 있어서 혼자서도읽고배울수있도록되어 있 

다. 특히 각 언어별 전도 언어가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도 큰 특정이다. 특별히 팀장들이 선교지에서 경건회 

를 인도할 수 있도록 충현의 만나와 비슷한 형식의 ‘선교 만내 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경 

건회가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도지는 이전보다 더 정확한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으 

로만들어졌다. 

P 훈련 진행 중 - 지난 수요일부터 팀장 훈련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특별히 팀장의 영적 리더십과 소그 
룹운영능력을 크게 호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된 이번 팀장 훈련은， 선교지에서 경건회를 인도히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팀장들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CMTC는 1차 교육 때에 635명이 교육을 받았고， 2 

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약 567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언어훈련은 

2월 1일 현재 35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 기도 진행 중 - 이런 성실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이다. 사람의 성실한준비가아니라주님의 함께 하 

심이다. 우리가아무리 잘준비한다한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선교 사역을 사용하지 않 

으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호와께 

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 

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커지 아니 

하시변 파수문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D.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매주일 오후 
4시에 갈릴리 홀에서 선교기도회를 하고 

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2004년도 단기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간구 

하기를소원한다 

배우기를 힘쓰는 교역자들 

교역자수련회 

2004년도 교역자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12일)과 

금요일(13일)에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복음의 길을 

걸읍시다’ (요 14:4~히라는 기치 아래 교회가 한 마음으 

로 전진해 나가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을 걷자 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교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 

[ 지난주 수요1부예배 메시지 요약과 l 
전반기 장학생 명단 공고 6면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섭니까? 

달라진 ‘충현기도의 창’ 

오래 전부터 주간충현 8변에는 ‘충현기도의 창’ 이 있 

어서， 교회의 5대 목표를 골자로 충현의 모띈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이 실렸다. 그런데 올해부터 충현기 

도의 창 내용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일년 내내 같은 기 

도제목을 올렸지만， 올해부터는 매월 새로운 기도 제목 

을올리기 때문이다.5대 목표를중심으로하는기도제 

목에는 변함01 없지만， 특별히 각 달마다 집중적으로 기 
도해야 할 제목을 두 가지 정도 정하여 싣고 있다는 점 

에서 새롭다고말할수 있다. 아무쪼록각가정에서， 그 

리고 개인기도 시간에 충현기도의 창’ 을 참고하여 교 

회를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가정에서부터 준비되어야…” 

겨울수련회 및 겨울성경학교 

지난달 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겨울수련회 및 겨 

울성경학교가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이달 

중순부터는 총 13개 교회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수련회 

및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특별히 유년부， 초등부， 소년 

부는 16~17일에， 중등2부와 중등3부는 23~24일에， 영 

아부， 유아부， 유치부는 25~26일에 각각 집회를 갖는 

다. 이번 겨울수련회 및 성경학교를 앞두고 특별히 학부 

모혐l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해당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위하 

여 기도하며 미리부터 자녀들을준비시켜 달라는것이 

다. 성경학교가 열리는 당일에 가방만 싸서 보내지 말 

고，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 

하며 함께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자 

녀들도 성경학교를 연례행사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사 

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에 있 

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자녀와 함 

께 겨울성경학교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역할도 감당하 

기를 바란다. 그리뼈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함께 손을 

잡고 만드는 아름다운 성경학고까 열리기를 소원한다. 

설례는 Dt음묘 새 가족을 맞이하며 

제1차 학습세레 교육시작 

오늘부터 2004년도 제1차 학습세례 교육이 시작된 

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 

을 진지하게 배우기로 결심뼈 학송11 햄하고， 복음 

의 진수를 맛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 

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은 
당사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도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새 가족 

이 확정되고 교회의 지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 

에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에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는 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들을 위하여 진심으 

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학습 세례 교육이 형식적인 통 

과 과정으로 그치지 않고 피교육^~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로 톱자. 

22일에 있을 학습 및 세례식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자세한 일정은 8변을 참조하 

시기바란다. 

오늘 CMTC 일정 

ll빼m:센l'ri'BE빠g 틀뀔톨l 

세계 선교의 흐름과 영적 상황 갈릴리흘 

-ι.m1 .. .um흩앙ØI깅!훌잊g---얀흩에-

정교， 카톨릭 

2 이슬람교 

3 힌두교 

4 불교 

나사렛흘 

갈릴리훌 

본당112호 

베다니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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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I Sermon for Next W뾰k l WHO LOVES JESUS MOSI? 
“ (36JNow one ofthe Pharisees was requesting Him to dine with him. And He entered the Pharisee's house , and reclined 

[at the table. (37JAnd behold, there was a woman in the city who was a sinner; and when she learned that He was 
reclining [at the tablej in the Pharisee 's house , she brought an alabaster vial ofpe까I.me ， (38Jand standing behind 

[Himj at His feet , weeping ,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 and kept wiping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and kissing His feet , and anointing them with the pe따me .... " (Luke 7:36-42) 

| n today s B|b|e passage, We f쥐In때1띠m뼈d따야t깐f 

Jesus Cαhrist. Jesus is the foca히1 point. The Pharisee invited Jesus to eat 

with him at his home. This indicates that the Pharisee probably had a 

certain amount of care, respect, and love for Jesus. The woman, a known 

sinner in the city, also came to the Pharisee's home, uninvited, to see 

Jesus. She kneeled down, cried, wiped the tears that had fallen on Jesus' 

feet with her hair, and kissed His feet while sprinkling them with 

perfume. The Pharisee, a respectable man, who publicly invited Jesus to 

his home because he thought He was a true prophet, started to change 

his mind about Him when he saw this scene. Although the Pharisee 

spoke no words, for he analyzed and criticized Jesus internally, Jesus 

nonetheless answered him outwardly by saying , "Simon , 1 have 

something to say to you" . Simon responded, “ Say it, Teacher ". His brisk 

response and self-righteous attitude point toward a problem, a serious 

problem that Jesus was about to address. 

Jesus told Simon, "A moneylender had two debtors; one owed five 

hundred denarii , and the other fifty. When they were unable to repay, he 

graciously forgave them both." Jesus' directed his talk toward debtors. 

He did not speak about beautiful houses, health , family, success, or 

respect. He did not talk about how to live the right way, α what to do in 

order to have a beautiful life . Instead, he talked about debt. He was 

illustrating a truth concerning all human beings. Every person is a debtor 

to God. AII people on this earth owe the Lord, and not one of them can 

pay what they owe. 

Sadly, sorhe people, like the Pharisee, think they are rich. They believe 

that their lifetime services within the church as a pastor, elder, deacon, 

teacher, or member give them some kind of advantage over others. They 

think that because they have always carefully lived doing good things that 

this somehow takes care of their debt. Indeed, you never hear them 

mention that they are a sinner who Jesus died to save. You never hear 

them say that they cannot in anyway pay this debt. You never hear their 

confessions because they are self-righteous. 1 do not care how much 

good or how many miracles any person on this planet has performed, 

they can never pay-off their debt to God. From birth , each individual is 

indebted to God beyond his or her means to repay. If you find yourself 

rich in this way, you have a serious problem, for there is no amount of 

self-effort or good will that can satisfy the debt yo 

The more you grow in His grace, the more you can feel His love. God 

gave Hi s only begotten Son. The more you understand the serious 

problem of your sinfulness, the utter destruction it causes, the more you 

start to love the Lord . When you start loving the Lord, you greatly 

appreciate how the blood of the Lamb brings you freedom, and you end 

up loving Him more and more. The Pharisee thought keeping Moses' 

Law, living his life for the church , working for the church , talking about the 

Bible and helping sinners, and even figuring out who the sinners were 

was good enough . However, Jesus knew better. He knew the Pharisee 

and woman’s hearts. He told Simon, there are two debtors, one big and . 

one smal l. Both cannot pay, but 1 graciously forgive both . Who loves me 

more? The answer is the one who has the biggest debt. Simon did not 

understand. 

My dear friend, do you understand? Do you love Jesus? First thing, you 

have to feel the gravity of your sinfulness. You have to know how terrible 

your sins are. From there, you start having sincere appreciation to the 

Lord. If you do not think you have any faults, or if you wonder whether 

there is sin in your life, you are a hypocrite. Maybe people respect you , 

but you have no conscience. Real sinners have a conscious. They c이 out 

to the Lord because they can ’t solve this problem. When they do, He can 

humble them. Look at Paul, he was able to say, “ For 1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and not fit to be called an apostle, because 1 persecuted the 

church of God"(1 Cor. 15:9) . From Saul the Pharisee to Paul the 

Christian , he does not place himself high, but humbles himself. John 

reminds us,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 we are deceiving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1 Jn . 1 :8) . 

Many leaders within the Church claim to have no sin. It is a sad, sad 

situation . Peter’s confession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Christ’s blood, 

“ knowing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perishable th ings like silver 

α gold from your futile way of life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 (1 Pet. 1: 18-19). Without the blood of Jesus Christ, you cannot 

love God. If you say you love God without Jesus, you are lia r. Whoever 

has the blood loves Jesus. They love Him more and more. That is why 

they listen to His teaching, believe He died on the cross, and believe in 

the glory of the cross. That is how they become more like Jesus Christ. 
He is the one who reveals God to man, and in Him is everything we 
need, “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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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톨주일 설교 

I c~.음주일셜교 l 

'1활 많01 싸활홉}는 자 
“ 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라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라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녹 7:36"'42) 11 성판옥사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여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 

다 물론주인공은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바라새인이 예수님을집으로초대하여 식사 

를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존경하 

며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 리새인의 집에는 불청객이 한 사람 있었습니 

다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널리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죠L아온 것입 
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아래 무릎을꿇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고 집 
으로초대를했던 바리새인은이 장면을보고서 예수님에 대한생각을 바꾸게 되었습 

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했습 

니다 바라새인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몬아 내가 네게 이 
를말이 있다” 바리새인 시몬은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짧고톡쏘는대 

답을 보십시오 자기 의에 사로잡힌 태도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그문제를지적하십니다 

스스로속고있는사람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지-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옹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니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μ1~42절 침고). 

예수님의 말씀은 빚진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집이나 건강， 가 

족이나 성공， 또는 명예에 관해서 말씀히-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방법이나 행 
복한 삶의 비결을 밀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빚진 자에 관해서만 말씀하셨습니 
다 우리 모든사람들에 관한 진리를쉽게 풀어주시려고예수님은 빚진 자에 관해 말 
씀하십니다 왜냐하면모든 사람은하나님 앞에 빚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 

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은 자기들이 평생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회원으로 봉사한 업적을 
자랑하며，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자부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항상 
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빚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으셔야할만큼흉악한 죄인이라고고백하는 일 

은 없습니다. 하나님 암에 지고 있는 빚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밀L하는 일도 없 
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획신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 
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선행이나 기적을 행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진 빚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 
어나는 순간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하나님께 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암 
서 말한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부자로생각하는사람들은 영적으로심각한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애를 써서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힌 일입니다 

좌사합과사랑의관계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 또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은매우중요합니다 여러분은하나님 앞에 빚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것 
입니다 거꾸로밀버자면 하나님을가장많이사랑하는사람은하나님이자신을위 
하여 얼마나많은은혜를베풀어주셨는지를깨달은사람입니다 이런사람들은날마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 
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 
할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같습니까?많은사람들이 좋은직장， 행 
복한 가정， 건강한 봄， 좋은 친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합니 
다 남편， 아내， 자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기도를 잘 올리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감사해야 할 것 
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있어야 하 
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셨다는 사실! 이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에서 더 크게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를 위하여 댐자 예수 그란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 

제이며， 또 그것이 가져오는 멸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될 수록， 

여러분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유롭게 했음을 갚이 감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 

은 모세의 율법을 지카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밀F하자면， 교회를 위해 

서 봉사하며， 성경을 가르지고， 평생을 바치고， 다른 이들을 도우며，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 
자의 미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백 데나라온 빚진 자와 오십 데나라온 빚 

진 자를 예로 드시며 시몬에게 물으셨습나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 

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링하겠느냐?’ (42절) 시몬은 “-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μ3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몬은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죄가얼마나큰지， 또여러분의 죄가얼마나끔찍한것 
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진 
실로 갖게 됩니다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죄가 전 

혀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위선자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은위선자입니다 그러나자기 자신이 죄인인줄아는사람은죄의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겸손해 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들어보십시오 ‘나는사도중에 지극히 작은자라 내가하나님의 교회 
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고전 15:9). 바리새인 
시울에서 그리스도인 바울로 변화된 이후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춤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일 

1:8).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금같이 없어질 것으로한것이 아니요오직 흠없고점 없는어린양 같은그 
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벤전 1:18~19).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밀F하는 사 
람은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사람들은모두하나님을사랑합니다 예 
수님을 점점 더 많이 사랑합니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영광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 
정을통해서 예수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갑니다 예수님은우리에게 하나님을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오에는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 
든 보화가 감쥐어 있느니라"(골 2:2~3). 

그러므로 여러분께 간절히 밀-씀드립니다 지-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있습니다 부활과 사망과 영생은 
거기에서 발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그리스도와함께 다시 살리심을받 
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이-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나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 
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 : 1~찌. 아멘 비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표현한말로오늘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꾀쁘다모든사람이 받 
을만힌 이 말이여 그리스도예수께서 죄인을구원하시려고세%에 임하셨다하였도 
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팀전 1:15). 실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 
랑하는 사람이었습니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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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뭘렴 

장로할렴 

삽자가 정뱉으로 

토요일과 주일의 제2교육관은 온통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 잡니다 토요일은 

대학부 집회로， 주일에는 아침 고등부 예배로 시작하여 오후 청년1부 집회와 이어 

지는 5부 예배와 저녁 찬양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또한 주일 저녁예배 다음에 

는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모임 동으로 제2교육관은 젊은이들로 늘 살아있음을 보 

여주고있습니다. ’ 

소위 고대청(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으로 구성된 제2교육위원회는 교회 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고등부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 대 

학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청년1부는 만 30세 미만의 젊은이들로， 1 ，500여 명 

회원과 150여 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이위원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 

니다 

2000년 교회 정문 앞의 제2교육관이 완공되면서 교회는 이를 젊은이(고대청 /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들의 활동 공간으로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제2교육관 1 

층은 전체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중집회실로 

1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3개의 방으로 되어 있지만 10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분반 공부 및 소집회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3층은 

10여개의 소집회실과 큰 홀로 되어 있어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며 3층에도 테 

이블과 의자를 놓아 분반 공부나 소그룹 모임 에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4층은 

400여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집회실로 고대청 각 부서의의 전체 모임 장소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시스댐 이 되어 있어 젊은이들 

에게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교육관의 시설은 어디에 내어다 놓아도 손 

색이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유용하게 꾸며져 있고 다목적 ， 다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키 위해 시간별로 필요한 부서 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교회 내에서 가장 편리하고 좋은 공간을 선뭇 내어 준 것은 위임 

목사님의 남다른 젊은이 사랑과 젊은이를 잘 키우겠다는 교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는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무장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키우겠 

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1997년 젊은이들이 드라는 5부 예배를 신설하여 오늘 

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5부 예배는 젊은이들이 예배의 안내와 헌금위원을 담당 

하고 예배시 고등부찬양대와 젊은이로 구성된 벤엘찬양대가 찬양을 담당하므로 
더욱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내의 젊은 

이들은 5부 예배를 당연히 자신들이 참석하는 예배로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진정한 천국일꾼은 바른 예배 ， 신령한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확 

신하고 교회는 5부 예배를 시작했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호흡하고 서로 
의 헌신된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자리 매김을 하 

게 되었습니다.5부 예배에는 젊은이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있습니 
다. 힘이 넘치는 회중 찬양에서부터 순수한 마음과 공교한 준비로 드리는 찬양대 
의 찬양이 그렇고 특히 말씀에 반웅하는 변에 있어서도 다른 주일 예배와는 차이 

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새로움과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5부 예배이기에 젊은 
이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5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운다는 목표에 걸맞게 모든 교육부서의 교역자를 전 

임제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갈망하여 오던 것을 교회는 지난 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는 오래 전부터 전엄\ 교역자가 배 
치되어 젊은이를 위한 사역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심방과 상담， 전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교회가 그렇듯 
이 위 임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주일 성경공부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 럼 성경공부 시간에 배운 말씀으로 주일 5부 예배 설교를 다시 듣 
게 됨으로써 예배에의 집중은 물론 말씀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우게 되어 
교회가 지향하는 〈예수， 복음，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하며 이런 것들이 생활 가 
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의 가르침 앞에 순종해 나가는 모 

습을 보며 모두가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한국교회에 1980년대부터 불 

어닥친 제자훈련의 열풍으로 수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방법론이 교회 안에 
물밀 듯이 몰려왔지만 우리교회는 오로지 예배를 통한 〈예수， 복음， 십자가〉 만을 
강력하게 선포해 온 결과 프로그램과 방법론이 아닌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 

김구형 
(장로，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 

을 회개하며 오로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마 4:17-22)로 서 나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키우겠다는 교회의 의지는 장학금 지급에서 더욱 잘 나타납니다. 

매년 500여 명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자가 고대청의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가는 신앙을 우선으로 보고 주는 장학금입 

니다. 학업성적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에 참여하 

고 소속된 부서에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일에 열 

심히 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으로 그동안 시행해 온 

결과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 럼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며 달 

려오자 젊은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금요 

집회에 고대청이 앞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과 매년 단기선교 현장에 앞 다투어 나 

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집회에 본당 앞자리의 고대청의 좌석 

에는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고 매년 고대청은 200명 이상의 단기선교 지원자가 있 

었고 금년 겨울방학인 1 ， 2월에는 대학부에서만 150여 명 이상이 단기선교 현장으 

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부 집회를 주일에서 토요일로 옮김에 따라 대 

학생들이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어 각 부서에 한결 새로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 
다 

이 러한 그들의 활동은 매주 발행되는 〈주간 충현〉 에 발표되는 현실적인 간증과 

진실한 고백들을 통하여 이들이 변화하여 주님 앞에 서 나가는 모습들을 전 교인 
이 보며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고백 속에 나타나는 복음으로 살기 

위해 신음하며， 옴부림치는 저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 교회가 

복음의 길을가는교회로 더욱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서 젊은이들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거꾸로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의 문제가 더 클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으로 단단하게 무장된 우리 교회의 고대청의 젊은 

이들은 시간 시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공 

부， 공부하며 말리는 기현상도 생겨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큰 희망 가운데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복음) , 하나만을 잡고 나 

아왔고 이제 저 젊은이들을 도화선으로 복음의 불길이 점점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저들의 인생의 많은 고비들 곧 군대， 취업， 결혼， 화려한 물질문명 
의 삶들을 통과하면서 견고하게 복음만을 위하여 나아 갈 것인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 세속의 무서운 물결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바라고 나 

아가는 저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속의 힘이 강해지는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 바르게 서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는 결국 복음으로 무장한 
저들이 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복음， 십자가의 길로 들어 

선 우리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 러한 신앙적 삶으로 나아가야 승F는 말할 수 없는 중 
대한 일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바르게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책 
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편에 서는〉 그야말 

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젊은이로(왕상 19:18) ,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 
는 젊은이(시 110:3)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딩후 2:3)로， 십자가의 정병으로의 젊 

은이를 키우기 위하여 교회와 특히 앞장 선 고대청의 모든 책임자들은 오늘도 주 
님 앞에‘ 무릎을꿇고 있습니다. (주님，도와주십시요. 저희들의 힘으로는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늘 자신 
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겠나이다) . 

우리 뿐 아니라 전 교인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화 필요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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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원 교회 랑방rg) -2004년도쩨차 당71션교힘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곳으로 

200니년도 l차 단기선교팀을 만났 

다 상로 안 분 ， 집사 안 분 그리고 7 

영의 젊은이틀로 구성된 1차 단71 선교 

팀은， 표성도 밝고 앵복애 보였다 문 

득 그틀의 선교 여앵에서 무슨 일이 있 

었기에 이령게 분위기가 좋은지 궁금 

해졌다 우선 상로님은 선교 기간 내 

내 온 과외가 1차 단기 선교팀인 그들 

을 위애 기도아는 소리가 툴리는 듯 애 

서 벽차고 기였다고 말씀하섰다 .1자이기에 누렬 수 있는 특혜가 있었다. 그리고 .. 

가기 선에그들은 

‘’작년 인도 단기선교를 다녁온 우， 얼마냐 많은 우상이 오|도에 있고， 그들이 영마나 진리에 

대해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승니다 그래서 올 겨울 다시 탄기 선교를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분명 저는 인도와 선교에 대애 무판십쨌는데 ， 하냐님께서 나에게 인도를 사랑아는 마음을 부어 

주섰고 변와시켜 주섰습니다"~설의(대악부) 

그곳에서그들은 

“냐랴만 성아고 구체석인 사역지를 성아치 않고 인도로 갔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숙소 

를 우선 성아려 압 때 ， 인도 연지 목사님이 정말 복음이 띨요안 꿋이라고 'o~우랑가바E 를 알려 

주섰습니다 저의들은 먼저 기도를 드린 우， 기쁨으로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끗은 외국인을 

처음 만단 분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들으섰던 분도 많았습니다 그곳에 

서 복음을 선포아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섭아는 것을 보며 ， 아냐님께서 성꽉안 시간에 우리들을 

그곳으로 불러 주신 것에 갑사t갈 수 있었습니다 ”이실호(상로 ) 

‘2004 종현 단기선교’ 이렇계 진행됩니다(3) 

션교언어준비 
‘우리가 우리 강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행 2: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단기선교를 다녀오려면 영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더욱 치멸하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언어의 준비 이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언어훈련 부분 

에서 힘들어 한다. 그러나 선교언어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다. 먼저 선교 

언어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더욱 열심히 준비할 수 있 

어야하겠다 

1.션교언어는 갚은 사랑의 의미7~ 았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모양으로 낮 

아지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 인간 

의 눈높이로 맞추신 것이다. 선교언어 또한 선교지의 영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 주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첫 단계이다. 따라서 저들이 들을 수 있는 선교언어를 준비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2，선교언어는 민족과 열방들이 처응￡로 북응을 정하는 정촉청 ðl다. 
우리가 준비하는 선교 언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다. 우리의 선교 언어 속에는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 들어 있다 우리가 전하는 선교 언어를 통해 선교지 
의 영흔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물론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 

를하여야하는것이다. 

3 ， 우리까 준비해야 할 션교언어 
교회가 준비한 선교언어는 집중적으로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간단한 인사로부터 시작하여 정확하게 복 

음을전하고마지막인사로끝날수있도록구성되어 있다. 

CD 일반문장(9개 æ 전도문장(317m 

도입→창조→죄→죄의 결과→잘못된 구원의 방법을→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구원의 결과→결단 및 새로운 삶→영접기도(암기 권장) 

낀도 안 작은 마을에서 선도를 끝내고 

떠냐려고 아는데， 안 압머니가 내게 오라 

교 온짓을 아섰다 다른 팀원들이 기다려 

서 , 선도지만 드리고 가려고 아는데; 옆 

에 있던 젊은이가 암머니께서 글을 못 읽 

는다고 아섰다 냐는 알머 니 앞에 앉아 

복음큐브를 보여드리연서 복음을 선쨌 

다 알머니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눈빛 

으로 신지아게 복음을 들으섰는데 ， 예수 

님께서 삼일만에 부왈아섰다는 말씀을 드렬 때 작은 감탄을 내시며 놀라워 아섰다 . 그련데 그때 

냐 또안 'o ~ , 예수님께서 삼으로 아냐님이시구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왈아신 사랑 

과 능력의 주시구나아며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인수성( 정년 l부) 

돌아와서그들은 

“출밥힐 때 팀장님께서 누가복음 17상에 냐와 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아시며， 우리 팀에서도 
그저 주니 아에 우리가 ‘口이아 조’ 이라느 고배이 이어 。 며 종게다고 아셔다 도아오며서 드 샌 ’ n -11 1 """"1 ' I 기 L 0 ~' --' L ....... -,-' AAM-L OM 。

각인데 정말 냐는 무익안 종이었고， 그저 부끄려운 종이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애 새 
로운 기도제옥이 생겼는데 ‘겨자 씨 하 。F 마아 미으으 어라애 다랴느 것이다 ” 기도여( 대아부 ) 

L 2 L L C 口 근 「 근 

그들이 앵복알 수밖에 없는 신싸 이유는 주님이 가랴는 그꽂에 순용으로 냐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집그릇에 담긴 주님이 이 땅의 신싸 ‘추’이심을， 죽어가교 있는 영온들에게 

쏟아 부으며 꽉응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 기쁨이 200니년 이 교외에 가득아길 기도해 본 

다 . 

(정리 / 권항임， 엄정섭 기재 

.. 연재 ).1억중인 전교팀 

·]흩멘 

2월 3일(화)-2월 10일(화) 

2월 3일(화)-2월 12일(목) 대학부 노영한 

흥 이번주줄발σ는 전교팀 

-를툴필-
2월 9일(월)-2월 17일(화) 

2월 9일(월)-2월 17일(화) 

2월 9일(월)-2월 17일(화) 

2월 9일(월)-2월 17일(화) 

2월 9일(월)-2월 21일(토) 

2월 10일(화)-2월 19일(목) 

2월 10일(화)-2월 19일(목) 

2월 10일(화)-2월 19일(목) 

2월 12일(목)-2월 21일(토) 

2월 12일(목)-2월 21일(토) 

4 ， 훈련사깐 

l톨맡힘-

B 

D 

D 

D 

D 

D 

G 

D 

교회상근부서 

대학부 

대학부 

대학부 

대학부 

대학부 

대학부 

대학부 

대학부 

대학부 

l률펄헤-

김영달 

배춘식 

박철구 

김영은 

안동현 

황의만 

박덕양 

윤석민 

정청길 

차신득 

t신교우/원희 망증l으로 인하여 국가멍은 밝히지 않습니다. 

현재 17개국의 언어가 19개 강의실에서 매 주일 15:20-16:00까지 실시되고 있 

다. 그리고 각 국의 선교언어는 테 입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선교위원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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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악교 

흙g징l떤짧짧11낀l 

-1M-납의 껑Þl 케하λl연{홈앓~1)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다. 영원하신 생명 
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하지 
만하나님은동시에 경고도 말씀하신다. “육신의 생각은사망이요"，" (롬 8:6) ， 육신에 있는자는 결단코하 

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 

에 거하셔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 됨을증거케 하심이다 -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더불어 우리가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증 

거하시나니 .. (롬 8:16) ，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우리는우리 자신의 죄악됨과추악함을보게 되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요 1:11-12, 갈 4:6, 

요일 }24), 여기 에 감격 이 있고 기쁨이 있다. 
크리스천의 삶에 확신과 도움을 주신다 -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삶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엠 4:16),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 

께 의존핸 삶을 살게 된다(벌 1:19, 롬 8:26-27), 더 이상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된다. 이 런 분명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 우리가 주의 것이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갈 5:22 ,23) , 죄와 허물로 인해 탄식과 
눈물을 흘리나 뒤를 돌아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케 되어야 송}는데 십자가와 자기부인이 없으면 깨끗케 될 수 없다(요 15:2 ,4), 그래서 날 

마다 우리 자신을 깨뜨려 달라고 간구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 길의 

마지막은 영생과 구원이다(롬 6:22),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우리는하나님의 소유와도구요，주의 성전이 된다 

(고전 3:16,17),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우리 자신의 인격과 도덕성을 개발하고 연단해서 주의 성전이 되 

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룩 

케 될 수 없다. 주님이 하셔야 한다. 이것이 참된 거룩이다(히 12:14), 
소망을 주신다 - 하나님의 영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신다(롬 15:13), 로 

마의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던 바울을 보라. 얼마나 큰 기쁨과 환희와 소망이 그의 심령에 충만했던가! 

하나님의 영은우리에게 이런소망을주심으로써우리를그리스도의 형상으로변화시키신다(요일 3:2-3) ， 

영원을보증하신다-하나님의 영은우리에게 영원을보증하신다. “저가또한우리에게 인치시고보증으 

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 (고후 1:22),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 

실한 보증이시다(고후 5:5 , 엠 1:13- 14), 잠시잠깐 우리를 위로하시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증으 

로우리와함께하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며 놀라운 특권인지! 이전에 우리 

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총의 자녀가 되어 복된 특권 

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요 자랑이며 기쁨이다. 병이 들어도 가난하여도 사업 

이 망해도 이 행복과 자랑과 기쁨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2 oo lj. 션안11 깐까씬 ’션한 

전액햄생(챔) 정유진 정은미 

17](98) : 권영일 3기 (01) : 이복순 4기 (02) :오경희 조종현 조지웅 

추민경 추희은 

때!객원생(왜명) 허민경 홍경화 

김민철 김성은 김창배 김형건 김혜진 굴로자 나 라 바트게렐 

박경배 박성진 박연미 박윤식 박주희 배「1 。:겨 U 송요한 안영회 
고톨악생 (8앵) 

오철룡 윤인준 윤지영 이강희 이원보 이진아 이평희 조수진 강건 강민희 

종은숙 최윤영 추진희 홍인국 고홍섭 권도형 

김소영 김시우 

대악생 (124명) 김재훈 김준환 

강보은 강진우 강한나 권통희 고종현 고혜영 구세훈 권에스더 
김희철 박준 

권지현 기하경 김결 김국태 김도현 김동주 김린도 김묘성 
박지영 박현민 

김보미 김상혁 김선영 김선주 김성훈 김소연 김수현 김승희 
오미가 유석호 

김아론 김영민 김옥진 김윤경 김인중 김지혜 김지희(1) 김지희(2) 
이슬기 이송원 

김진경 김찬미 김한바로 김현경 김현우 김희숙 김희진 남윤경 
이한솔 이현성 

노미소 노지은 도유진 류기석 문선령 민경나 박경은 박병규 
정밝음 정성미 

박보람 박수정 박정아 박준상 배성준 배찬희 송민규 송효기 
주은혜 지은미 

안경호 안윤정 염혜실 오민선 오상덕 오홍균 유미경 유미나 
황지현 

유숭희 유종민 윤석원 윤은진 이단비 이록희 이민영 이보람 

정혜영 
지상혁 

한다경 
화。으‘-처 。

강윤호 
김기홍 

김에스더 

김지예 

박경훈 

백지수 

윤태원 

이준형 

이훈휘 

정준성 

차병철 

제771호 

끊엽없는환t 

유치부 김종민엄마 

“그러므로 너 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7), 

종민이가 벌써 유치부의 열매반이 되었어요. 항상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조용하던 아이가 영아부， 유 

아부를 거쳐 유치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 

단 밟아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에서 주 

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찬 

양대원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아침 일찍 깨워서 교회 

갈 준비를 시켜도 별 투정 없이 누나와 함께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설 때면 어리게만 보였던 종민이가 무 

척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유치부 찬양대는 유아부 때 

와 달리 찬송가를 외워서 찬양하기에 몇 번이고 연습 

을 해야 합니다 종민이는 잘 알고 있는 찬송곡도 쑥 

스러워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읍니다. 

선생님 ，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 

들이 종민이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주일 이른 아침 ，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졸 

린 눈을 비비며 교회로 향하는 종민이의 마음과 입술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정혜진 조상미 조성아 조수진 조영종 
지은진 최 웅 최두루 최예솔 최지현 

하'-'서 ‘J 으\... 한영우 한은정 한정우 허다엘 

황정연 

강이삭 강재구 강지원 강지은 고혜진 
김도홍 김병우 김선아 김성은 김소담 

김예진 김용현 김유림 {그1T 。r여 。 김재현 
김지혜 김형규 김혜리 김호윤 김홍미 
박상준 박연욱 박은지 박장혁 박정윤 
송성배 송은혜 신정아 심재승 양효진 
이다정 이동욱 이미영 이민정 이송이 

이지연 이지윤 이지훈(1) 이지훈(2) 이진구 

임선미 임유진 장진호 전선영 전지향 
정지혜 조나영 조요셉 조용건 조현아 

최시원 한태범 현슬기 현지훈 형윤욱 

이상 244명 

이상훈 이선민 이선화 이성훈 이송미 이은혜 이재신 이재욱 
장학증서 수여식 및 엉성훈련 실시(대학생 • 대악원생) 

이정은 이정주 이주영 이하나 이혜선 이효진 임지혜 장동수 

장우민 장태은 장현민 전성권 전혜영 정국용 정다희 정미선 2004년 2월 13일(금) 금요집회 후 베다니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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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71호 

흔적을 가꼈노라 (갈라디아셔 6:1η 
껄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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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주cz!의 얼굴봐올 때 

Lff 찢긴몸과영혼 

주린 영혼의 E야를 원6t.노라 

O털 뿌때 씩어냐는 Álfd 묘닫갓을 벼렀으니 

내 소g얻 요직 주7t 다시 샤신 것이라 

오늘날우리는우리가어디로가고 있는지도모르면서 분주히 살아갈때가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우리들에게 분명한복음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내가가는곳에 그 길을 너희 

가얄리라’(요 14:4). 

L꾀픈적은 

그7t 재찍에 잦1Jl시끄 

7μ/핀이/ 피 흘리신 깎 

우리는이러한주님의음성을듣지않고자신의의지대로말하곤합니다.주님이가시는 

길은무엇입니깨예수님은 ‘내가곧길”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길은좁은길이요십자 

가의길입니다.그러나제지들은십자가복음의길을잘못이해하고예수님을따랐습니다.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주님께와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 질 때에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 
의 죄우편에 앉혀달라고요구하기도했습니대마 20:21). 서f상 속 고통O/.fl. 핍덕fO!R 슬픔의 표i;'이냐 

에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었으니 

이 흔적을 LfPt 사량δf노라 

그것이 오이려 

그로 인δ때 내 E에 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이/죽으심QI 

Lff 속에서 오직 얀고백뿐이니 

Lj:의삶얻 주의것이랴 

이후로 고난은 그콧이 되었끄 

눈물은 g씩101 되었으냐 

왜우리는주님을쫓아가야하며그길로가야합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t7반을 위하여 내t7께 못하고， 대가를 닙}라고 

공로를바라며신앙생활을할때가많이있습니다.바울자신도이러한자신을알기에자 

기를부인하며날마다죽노라고고백하고있는것입니다.이서l Ĵ배서우리의삶은나그 
네요 이방언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본향을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위하여 십^r.가를지시고기꺼이 물과피를쏟아주셨기에 우리가주님을쫓 
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도 좁은 길로 갈수 있습니 
다 복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 
여줍니다. 강진위청년1부) 

내가지켰으니 

φ 교구 t뻐l서 또HLf a1l수닝 v 

그길은주님이몸으로가신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눈물없이는못가는좁은길입니다. 

그길은자신을부인하며 7싸하는길입니다. 

그길은꿀까지 믿음의싸웅을해야하는길입니다. 

지식 고상반 
이 명에서 충현의 성도들은 피흘리기까지 세상과싸우며 니-ot:가야합 

니다. 선한싸움을마치는그날까지 복음을붙틀고 나-or.가야 
합니다. 복음의 길만이， 예수님만이 진리요생명 

입니다. 

류병 희(목사， 4교구지되 

￠ 다곰주을I 한송 •••••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장세복 (집사， 1 0교구) 

130 김화경 3 청년1부 김월자(1) 1142 최선화 14 장년1부 장덕영(1 4) 1154 감혜연 19 대학부 김영숙(3) 

131 김애희 3 청년1부 김월자(1) 1143 변홍식 15 장년2부 김규석 (6) 1155 심혜림 19 대학부 김효추(4) 

132 바 19 외선부 윤재림(19) 1144 김은주 15 장년2부 김규석 (6) 1156 조대호 19 청년1부 심정례(3) 

133 이기식 7 장년3부 이진규(6) 1145 김준기 16 청년2부 민경애(16) 1157 김호석 19 청년l부 이상원(19) 

134 김혜미 7 장년3부 이진규(6) 1146 최영철 16 청년2부 김병수(J3) 1158 도재영 19 청년l부 방수길(12) 

135 최두이 9 장년2부 심정헤(3) 1147 함주희 18 장년 l부 함미자(10) 1159 강수화 19 청년2부 이보신(1) 

136 정언순 9 장년I부 곽상조(7) 1148 권오성 18 장년1부 함미자(10) 1160 최종윤 19 청년2부 

137 차금순 11 장년3부 이종숙(1) 1149 하선영 19 고퉁부 1161 정지원 19 청년2부 

138 임차순 12 장년2부 김문자(12) 1150 이효원 19 고풍부 1162 박선경 19 청년2부 

139 바디마 19 외선부 최은영(J9) 1151 이숭호 19 고퉁부 1163 엄태선 19 청년2부 이영숙(5) 1 

140 이정숙 13 장년2부 정청길(]3) 1152 김수지 19 고퉁부 신정아(17) 1164 주 홍 19 외선부 유창근(10) 

141 최승준 14 장년l부 장덕영(14) 1153 김아름 19 대학부 추민경 (8) 1165 바스카 19 외선부 이용호(15)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새 ， 가 · 족 · 을 - 환·영 · 합 ， 니 다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날마다 다 

짐하며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론 은혜로 일하기보다 

는 습관과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성찬 

식을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옴과 피로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신 것을 생각하 

며 감사합니다. 어설프고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공급해 주 

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때론 세상 것으로 자랑하려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자 

랑할 만한 것을 해로 여긴다는 고백을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을 잃어버 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 (빌 3:8-9)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 

으로 의롭게 된 것을 생각하며 때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하기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 복된 나 
라이며 이 복된 삶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길 소원합니다.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이 찬송가는 1. D. 생키(Ira David Sankey , 1840-1908)가 작곡하고 엘리자 해밀턴 

(E!iza H. Hamilton)이 작시한 것이다. 생키는감리교 감독파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 
자로 활동하였고 무디 선생의 협력자로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무디의 부흥집 
회에서 영혼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 

녀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 
다. 그때 목사님은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라고 했다. 가난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했으므로 성경도 읽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 주님 부 

족한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이 일화를 듣고 감명을 받은 생키는 
그 소녀의 신앙고백을 기초로하여 쓰여진 해밀턴의 시에 곡을붙여 이 찬송가를 만 
들었다. 각 절의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족한 이대로 븐t으λ/고 주의 &법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잘 것 없는 나이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날 p!드실 수 있사오니 날 이대로 받아 주소서 
나 흘l과 결심 약하여 이행치 못하는 쓸모없는 자로되 이대로 받아 구원해 주소서 

주 앞에 꿇어 엎드린 나를 보시 주님의 역사 어느 부분이든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소서 

후럼 주님께서 날 뒤해 죽으셨IQLI 오직 한 소원 나 이대로 받으소서 

1저 2 

2절. 

3절 

4절. 

* 충현교회의 한 7똑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떠호 새7팩 등록실로오시기 바랍니다 
(찬앙위원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께 의지하는 신앙으로， 부드럽고 은은하게 2박으로 부르 

면 더욱 은혜로울 것이다. 



저1 77 1호 주낀흥헌 

교획소석 

@) 2004년 2월 8일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힘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 

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õ!는 도구 

가되게하t서. 

a충현의 모든 성도들0] 예배 때마다 예수퍼스도 

의 십자기를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돌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대속 

의 보혈로 죄 시함의 은혜를누리게 히소서 

a 단기선교에 침여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띠름 
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팀이 되게 하시며， αmα↓ 언어훈련 및 

팀장훈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히소서. 

떼각위원회(예배， 초방， 교육， 전도， 선교， 봉새 교구， 
인샤 기획， 행정， 재정， 건축， 감사위원회 및 교육 
훈련연구원과 충현장학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있는전피를위하여 힘차게 웅직이게 히소서. 

딩장로， 안수집사 권사 24시간 기도회를 통뼈 교 
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 

시고， 모든 부서와가정에서 주의 돗을구하고 복 

음의 큰 역λ}를 구핸 기도의 불길이 타얻게 

하소서. 

딩특별히 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교회학교의 겨울 

수련회 및 겨울성경학교에 크신 은혜를 베푸사생 
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해l고，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거듭나게 하쇼서. 

훌훨 충흰 71도으l 창 
·교회각부서탐방계획 

모임 

1 권시2지회월례회 

일시 11일(수)수요l부 예배 후 
g압，영01부실 

2 실업인전닮|월례회 
일시 9일(월) 19‘% 
~ 본당112호 

3 경칠전탑1 월례회 
일시 13일(금)17’00 

장소 본당 112호 

4.0 1미햄도회 월례회 
일시 13일(금) 17:00 

장소 만나흘 

문의 : n 554-7054 

·어린이집직원모집 
부문 : 어린이집 주방 보조 

+2004년도회계 실무 교육 
일시 : 22일(주일) 15:30 

대상 : 충현교회 각 기관 회계， 부회계， 총무처징 또는 총무 

징소 : 저11교육관 307호 

강사 : 김광남 장로(감사위원징) 

200따년도 빼1 차의슐빼뼈식 요빼 

날짜 시간 학습자 자。」A-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자。-AL 유아세례자 자。-A」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2월 8일 15:00-15:50 (최종철목사) 309호 (장훈목사) 304호 

(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6:00-16:50 (김용덕목사) 309호 (이희식목사) 304호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2월 15일 15:00-15:50 (임현덕 목사) 309호 (하종철목사) 304호 (나광영목사) 301호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50 장소 장소 

2월 22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 ， 갈릴리홀) 

(주일) 세례식 

별셰 

전회번호변경 

1‘ 노명금 집사 신찬식 집사의 장모， 구 
영숙 집사의 모친 ， 17교구 은행구역 

!J월 30일별세 ， 2월 2일장례 

2. 김귀영 성도 정영현 집사의 장모， 최 

규 권사의 모친， 18교구 상현4구역/ 

1월 31일 별세 ， 2월 3일장례 
3 조동석 성도 모선회 성도의 시부l 조 

수진 성도의 조부， 18교구 용인구역 

/ 1일별서1 ， 3일장례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9(월) 

설교자/기도자 l 이종대/김구형 
1 5(주일) 

이재영/신동자 

14 (토) 

최성규/윤인숙 

1 3(금) 

조규호/심화민 

1 2(목) 

이성진/권오준 

11 (수) 

양재웅/신전수 

1O(화) 

정충신/김해길 

1 이갑재 장로 ~ 01 0-3!Xí6-9819 

설교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렘 5:1-5) 김성관 목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엠 1:3-14) 조규호 목사 

약속의 하나님(렘 33깐히정진호목사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녹 7:36-42) 이 종대 목사 

가장많이 사랑하는자(녹 7:36-42) 임현덕 목사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녹7:36-4깅 김성관 목사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녹 7:36-4깅 장 훈 목사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녹 7:36-4긴 김성관 목사 

바라바(마 27:15- 26) 위건량 목사 

김숭곤 

진홍용 

김환기 

이계인 

이형수 

이강근 

사회 

이종대 

이성진 

정충신 

이희식 

안치원 

여성기 

이태복 

이종철 

김용덕 

예배 전찬앙 

특별찬양 (대학부중창단/엄마누엘 찬팡m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외/소프라노 김소연(할렐루야 창빵” 솔로이스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외/소프라노 김소연(할렐루야 찬양대 솔로이스트) 

오 신실하신 주 외/플룻 권준영(중둥3부) 

고생과수.ll7}다 지난 외떠l너 이상훈(엠엘찬양대 솔로싹트) 

여|배 

수요 l 

수요 11 

금요집회 

주일 l 

주일 11 

주일 m 

주일 W 

주일 V 

주일찬양 

날짜 

2/11 

2/11 

2/13 
2/15 

2/15 

2/15 

2/15 

2/15 

2/15 
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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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소밍부 교구위원회 

이종철 김영훈 
12교구 9교구 

방준영 나광영 
8교구 11교구 

위건량 김익환 
6교구 13.교구 

이희식 최종철 
중등2부 중등1부 

정충신 양재웅 
초등부 중등3부 

이재영 이경준 
10교구 15.교구 

• 우|임목사 김 성관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정운석 
8교구징 

최무길 
깅써원 

• 남녀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실시 
주간충헌에서는 앞으로 교회의 여러 부서 및 기관을 팀방하여 복 전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음의 길로 매진하는 각 부서 및 기관의 소식을 교민들에게 소개하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간충현 기자들이 탐방 일정을 위하여 연 감사기간 : 2004년 1월 첫 주 N 2004년 2월 마지막 주 

림F하고 취재할 때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기간 : 2003년 7월"'12월 
감Af장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준비서류 : 시산표 2뷔2003년 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등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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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국 
예배위원 

노광헌 
딩회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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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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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장로 

김은호 
교구위원징 

문홍구 
응A예원 

강모용 
정년2부징 

김의철 
기획위원 

엄펼성 
쩌3교육위원징 

김영길 
몽A예원징 

기도원인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자。 ~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보」 다 U 

주일예 배 
m 오전 1 1 :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 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매)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1J:00 [] 오후 7:00 본 당 j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J 

새벽기도회 오전 5:00 이종석 
기획위원장 

진홍용 
행징위원징 

이갑재 
15.교구징 

차신득 
썰루O앤웹g 

최기홍 
빼배부징 

김단용 
14교구징 

이창호 
응째원 

임무천 
건축위원장 

김천채 
진도위원g 

안종욱 
찌징위원 

김연식 
1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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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준 
12교구 

안태순 
8교구 

최문실 
11교구 

김정희 
14교구 

윤인숙 
3교구 

김말자 
5교구 

장혜구 
2교구 

이수경 
19.교구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9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6교구 

조옥자 강덕펼 
7교구 16교구 

김영순 김정자 
1교구 15.교구 

류진희 
19.교구 

한송규 
신혼7엠부정 

안동현 
뺑E때부징 

야O
 찜
 

CC 

x
:「

니
딛
 Ju1 

조종환 
에뼈부정 

최지윤 
정년1부징 

고제숭 
선교위원 

황영일 
교육현부원징 

이계인 
0멘친뼈징 

박찬섭 
찌1교육위원 

이형수 
딩회부서기 

뾰
집
 
빼
빽
 

권
 선
 

신상수 
봉써원 

원웅철 
째1교육위원징 

박홍규 
기백짧때g 

이설호 
빼위원 

최윤덕 
17교구정 

정청길 
예때위원 

이정우 
정년2부징 

김구형 
찌2교육위원징 

정태두 
진도위원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달 
A맴국정 

김환기 
9교램 

전홍렬 
예배위원정 

김영수 
11교구정 

황의만 
λ미닝자 
‘-0'←。

이태식 
10교구징 

배춘식 
13.교구징 

노영한 
3교구장 

구 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장 ~‘ 
l 오전 9:00 

교육관 11 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영 아 부 11 오전11 :00 
장년 1 부 오후1 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10 : 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 1 2:30 교육관 407호 

유지부 오전10:50 제2교육관 l충 
장년 3 부 오후 1 2: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 1 0: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12: 1 5 갈 렬 리 흘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신혼가정부 오후 1 2: 1 5 교육관 204 ， 205호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l충 

중둥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선9뻐학생l!오후 l때성인) 교육관207호 
중둥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 02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캘 리흘， 에다니훌 

~%Jf-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대 학부 토， 오후 4 :00 저1 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 1 부 오전11:00 지11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엔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훌 

· 전임지휘자 서준성 

l 협력선교사 허요셉 (0입퇴 

· 찬앙감독 강임구 

· 전임독칭자 김소연 

김숭곤 
틱이부정 

장철환 
진도위원 

안석현 
5교구징 

이달옥 
째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김영은 
행징위원 

윤석민 
설로댐잉때g 

강철형 
1삐구정 

함철주 
A녕부징 

오전 11시에 드러는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동시 통역됩니다 

Simuttan없JS transla따15 In 티빙l앙1 ， Chinese, Japanese and S~n 벼nguage are avælable at t뼈 티evenO’ cαk Worship Service, 
and &i Lan때n，Chin앓， Mα멍이an， Russian, 에때1 ， 때 |때nes때1 are 에50 avælable at 뼈 One o’ clock Worship service‘ 


